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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과 담 당 자
·과장 한명희, 사무관 현기창

·☎ (044) 201-3584

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 

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□ ‘19.2월부터 양산시내 아파트, 학교, 공공청사, 종합운동장 등*에서

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

함에 따라

* 피해 현황 : 제2청사 등 공공건축물 6개소, 민간건축물 14개소

□ 양산시는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지역(17개소, ‘19.3.13~4.9)과

주변 공사현장*(2개소, ‘19.3.26~3.29)에 대한 점검을 통해 피해현황과 

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,

* 도시철도 노포-북정3(연장 : 2.3km, 경전철), 주상복합건물(지상 44층, 지하 4층, 2개동)

ㅇ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보강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(대한토목학회,

‘19.4.22 착수)에 착수하였습니다.

ㅇ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종합운동장,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

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□ 지반침하 주변 도시철도 교각공사와 주상복합 건축공사는 지하

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(‘18.1) 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지하

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,

ㅇ 국토교통부는 양산시 지반침하 등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
하고 양산시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

입니다.



< 관련 보도내용 (JTBC, 4.22.) >
◈ 경남 양산 지반침하에 ‘쩍쩍’...하늘 보이는 학교 승강기

- 경남 양산 중앙동 지반침하 발생, 피해규모는 길이 1.2km, 폭 400m 규모,
일대 19개의 건물이 피해, 양산시 정밀안전점검 진행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
건설안전과 현기창 사무관(☎ 044-201-358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